	살담분타리경(薩曇芬陀利經)

	  

	  

	  실역인명(失譯人名)

	  김월운 번역

	  

	  

	  

	  이와 같이 들었다.

	  부처님께서 나열기(羅閱祇)의 기사굴산(耆闍崛山)에 계실 적에 큰 비구들 4만 2천 명과 함께 하셨다. 삼만타발타(三慢陀颰陀)와 문수사리보살 등 8만 4천 명, 미륵보살 등 발타(拔陀)겁의 1천 명과 제석천왕(帝釋天王) 그리고 도리천(忉利天)의 헤아릴 수 없는 모든 하늘, 범왕(梵王)과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범천(梵天), 아도세왕(阿闍世王)과 염부제(閻浮提)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왕들이 함께 하였다.

	  부처님께서 비구ㆍ비구니ㆍ우바새ㆍ우바이 가운데 계시면서 ｢살담분타리경｣[한어(漢語)로는 법화(法華)]을 말씀하시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이 때에 일곱 가지 보배로 장식한 부도(浮圖)가 땅에서 솟아올라 위로 범천(梵天)에 이르렀다. 부도 중앙에는 일곱 가지 보배로 장식한 큰 강당(講堂)이 있었는데, 당기[幢]와 번기[幡]와 꽃 일산을 달았으며, 이름난 향이 청결하고 좋은 냄새를 풍겼다. 

	  강당의 중앙에는 황금으로 된 평상이 있고, 평상 위에는 부처님이 앉아계셨는데, 명호는 포휴라란(抱休羅蘭)이었다.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미하여 말하였다.

	  “참으로 훌륭하구나! 내가 열반에 든 이래 항하사(恒河沙) 겁 항하사 불국토를 지나고, 공중에 머무르며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지나가는 동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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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도록 한 번도 다른 불국토에 돌아가지 않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았다. 그는 부지런히 불법을 구하고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보시하였으며, 손을 아끼지 않고 눈을 아끼지 않고 머리도 아끼지 않았으며, 처자ㆍ코끼리ㆍ말ㆍ수레를 아끼지 않았으며 진귀한 보배도 아끼지 않고 탐내는 마음이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나타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며, 또 모든 못난이[下劣]를 제도하고자 하니, 바라건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내 황금 평상에 앉으셔서 다시 ｢살담분타리경｣을 말씀하소서.”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강당에 올라 황금 평상에 앉으시더니, 곧 ｢살담분타리경｣을 말씀하시고, 다시 헤아릴 수 없는 게송을 말씀하셨다.

	  

	  보배로운 부처님께 즐거이 들어

	  이름과 별호[字]를 아는 사람은

	  나고 죽는 흐름을 두려워 않고

	  애써 고생하지 않아도 되리.

	  

	  약왕(藥王)이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별호와 이름을 아는 사람은

	  질병을 고치고

	  스스로 숙명(宿命)을 알게 되리라.

	  

	  이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아승지(阿僧祗) 겁을 말씀하시고, 다시 헤아릴 수 없는 아승지 겁을 말씀하셨다.

	  “내가 보살도(菩薩道)를 행할 때에 ｢살담분타리경｣을 구하기 위하여 남에게 보시하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음식ㆍ의복ㆍ7보ㆍ처자까지도 조금도 아끼고 연연해하는 마음이 없었다. 내가 국왕이 되었을 때에는 이 세상의 수명이 아주 길어, 나는 태자를 세워 왕을 삼고 나라 일을 그에게 맡긴 뒤에, 북을 치고 방울을 흔들며 스스로 외쳤다.

	  ‘누가 나를 데려가 종으로 삼지 않겠는가? 나는 ｢살담분타리경｣을 구하여 공양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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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 한 바라문이 나에게 말하였다. ‘내 종노릇을 하시오. 나에게 살달분타리경이 있습니다.’

	  나는 곧 바라문을 따라가 한마음으로 시중을 들었다. 물 긷고 마당 쓸고 꽃과 과일을 따며, 바라문에게 음식을 마련해 드리기를 천 년 동안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 때에 부처님께서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북 치고 방울 울려 서원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누가

	  나를 데려가 종을 삼겠는가. 

	  나는 공양을 올리려 하니

	  종의 마음으로 잘 받들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때의 왕은 나의 몸이고, 바라문은 조달(調達)1)이다. 누구의 은혜로 내가 6바라밀과 32상과 80종호(種好)를 원만하게 하였겠는가? 모두가 조달의 복과 은혜이다. 조달은 내 좋은 스승이었으니, 좋은 스승이 나로 하여금 6바라밀과 32상과 80종호를 원만하게 하였다. 그는 위신이 높았으며, 시방을 제도하는 것은 모두가 조달의 은혜이다. 조달은 이때부터 아승지 겁 뒤에 부처를 이룰 것이고, 이름은 데바라야[提和羅耶 : 한어(漢語)로는 천왕불(天王佛)]라 할 것이다. 그는 10력(力)과 32상과 30종호를 얻을 것이고, 천왕불(天王佛)의 나라는 데바월[提和越 : 한어(漢語)로는 천왕국(天王國)]이라 부를 것이다. 천왕불은 백성들을 위하여 설법하되, 겁을 다하도록 게을리 하거나 멈추지 않고, 제1회 설법으로 항하사 수효의 사람을 제도하여 아라한(阿羅漢)이 되게 하며, 항하사 수효의 사람이 벽지불이 되게 하며, 항하사 수효의 사람이 아뇩다라삼막삼보리 마음을 내게 할 것이다. 그 때 천왕불의 수명은 20겁이고, 그가 열반에 든 뒤에 법이 20겁 동안 머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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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데바닷다(Devadatta)를 가리킨다. 제바달다(提婆達多), 제바(提婆)로 표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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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왕불이 열반에 든 뒤에 사리(舍利)를 흩지 않고 하나의 7보탑을 세우되, 넓이가 60리, 길이가 80리로 하여, 모든 염부제 사람이 다 이 사리탑에 와서 공양할 것이다.

	  이 때에 헤아릴 수 없는 수효의 사람이 아라한을 얻고, 헤아릴 수 없는 수효의 사람이 벽지불 마음을 내고, 헤아릴 수 없는 수효의 사람이 아뇩다라삼막삼보리 마음을 낼 것이다.

	  선남자ㆍ선녀인이 이 ｢살담분타리경｣을 듣고 깊이 믿어 의심하지 않으면, 과거와 내세의 죄를 소멸하여 세 갈래 나쁜 길의 문을 닫으며, 세 갈래 좋은 길의 문을 열어 하늘에 태어나면 언제나 으뜸일 것이고, 인간계에 태어나도 언제나 제일 위일 것이고, 시방의 부처님 앞에 태어날 것이며, 자연히 7보 연꽃 속에 화생(化生)할 것이다.”

	  이 때에 하방(下方)부처님을 따라 온 보살 중에 반야구(般若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의 부처님께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시기를 청하였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반야구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보살이 있으니, 문수사리라 한다. 한 번 만나보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때에 곧 문수사리가 사가라용왕(沙曷羅龍王)의 못 속에서 솟아올라 큰 연꽃에 앉았다. 꽃은 수레바퀴 같았고, 그 꽃의 이파리는 천 개였으며, 따라 온 보살들의 수효가 아주 많았다. 문수사리는 큰 연꽃에서 내려와 두 부처님께 예배하고 다시 반야구보살과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반야구보살은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들어가셨던 연못 속에서 중생을 얼마나 제도하였습니까?”

	  문수사리가 대답하였다.

	  “그 수효가 매우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만일 입으로 설명한다 해도 마음으로 믿기는 어려울 것이니, 여기에 증거를 내놓겠습니다.”

	  곧 못 속에서 꽃들이 솟아오르니, 모두가 못 속에 흩어져 있던 것이었다. 본래 보살의 마음을 냈던 이는 그 꽃이 공중에 있으면서 다만 마하연(摩訶衍, Mahayana)을 말하고, 본래 성문의 마음을 냈던 이는 그 꽃이 공중에 있으면서 다만 생사를 끊는 일만을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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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수사리는 이와 같이 꽃을 보이고, 반야구보살에게 게송으로 대답하였다.

	  “인자(仁者)의 뜻으로써 스스로 그 수효를 분별하십시오.”

	  반야구보살은 다시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어떠한 법을 말하였기에 제도한 이의 수효가 이와 같이 많습니까?”

	  문수사리는 대답하기를, 

	  “못 속에서 다만 ｢살담분타리경｣을 말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반야구보살은 다시 물었다.

	  “그 법은 매우 높아서 도달할 사람이 없을 텐데, 부처를 이룬 사람이 있었습니까?”

	  문수사리가 대답했다.

	  “사가라용왕에게 8살짜리 딸이 있는데, 지혜가 매우 크고 소원은 가볍지 않아서 부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반야구보살이 문수사리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의 스승을 보니 부처되기를 구하여 부지런히 애써 공덕을 쌓아온 겁의 수효가 매우 많았지만, 이 여자아이가 부처를 이룰 것이라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 때에 연못 속에서 여자가 솟아 나와 부처님을 3번 돌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은 상호가 단정하고 공덕이 매우 높아, 모든 하늘이 그를 받들어 모시고 모든 용과 귀신과 인민과 일체 중생[薩和薩]이 그를 공경하며, 그가 말씀하신 법은 매우 존귀합니다. 이제 제가 소원을 세우니, 곧 부처를 이루고자 합니다.”

	  사리불(舍利弗)이 곧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비록 그러한 원을 세운다 해도 부처를 이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그대는 여자이니, 수행을 쌓고 공덕을 쌓았을지라도 행이 보살에 응하지 못합니다.”

	  용녀는 1개의 마니(摩尼) 구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치는 하나의 큰 나라에 해당하였다. 용녀가 재빨리 그것을 부처님께 드리니 부처님께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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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셨다. 용녀는 사리불과 반야구보살에게 말하였다.

	  “내가 부처님께 구슬을 드리는 것이 느립니까, 빠릅니까?”

	  사리불과 반야구보살이 대답했다.

	  “매우 빠릅니다.”

	  용녀는 다시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내 구슬을 받는 것이 느립니까, 빠릅니까?”

	  사리불과 반야구보살이 대답했다.

	  “매우 빠릅니다.”

	  용녀가 말하였다.

	  “내가 부처님께 구슬을 드리는 것은 느린 편이고, 부처님께서 나의 구슬을 받으시는 것도 느린 편이니, 내가 지금 부처를 이루는 것은 빠를 것입니다.”


